
[취재요청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국회통과 호소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기독교 · 불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천주교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15년 10월 20일(화)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6일, 새누리당 42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국회 재적의원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2명의 의원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
다. 이어, 지난 8월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3.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6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못한 채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여 남겨 둔 지금, 2001년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이 출범한 이래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4. 이번 공동성명에는 명실상부한 각 종교의 대표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님, 한국천주교주교회
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님, 천도교 박남수 교령님,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님께서 직접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는 7대 종단 수장들을 대신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허원배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 원불
교 서울교구장 황보국 교무,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
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사형수와 살인피해가족들을 위해 40년 넘게 사목을 해 오신 사
형수들과 살인피해가족들의 대모 조성애 수녀님 등이 참석하여 7대 종단 수장들의 공동성
명을 발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할 예정입니다. 죽음
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생명존중의 세상을 만들자는 종교인들의 간곡한 호소가 
정부와 국회에 닿아 올해 안에 사형제도가 폐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016-706-8105
         유인태 국회의원실 안정곤 보좌관 010-3229-567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
‘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
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되었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
앗는 ’사형‘을 이 땅에서 완전히 폐지 하고자 종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7
대 종단 대표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  

1.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
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
이 벌써 25년이 넘었고, 유엔은 이미 네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
예)을 선언하였다. 세계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40개
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이렇
게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
다. 

2.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전문가
들의 오랜 연구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사형집행 재개나 사형제도 존폐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사
형제도 폐지는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지난 1981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어 유럽 전체
의 사형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하
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대륙인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또, 국회는 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 발의 된데 이어 172명이라는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딛
어야 할 소중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20일 

19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